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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20일 충북 보은에서 전국지방본부위원장회의를 열고 지부대회와 규약개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방본부위원장들은 사측이 대의원 장악음모를 꾀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고 오는 24일 지방본부별 지부장회의를 개최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 또한 오는 2월 2일 지부대회를 개최해 사측의 부당개입을 차단하고 집행부 3년차를 힘있게 보위하는 결의를 모으기로 했다.
 한편,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전담반을 운영해 규정에 대한 검토작업이 이뤄졌으나 지방본부위원장회의에서 개정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민주노총 2005년 정기대의원대회가 속리사 유스타운에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진행됐으나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던 ‘사회적 교섭’ 안건과 고용보험과 국가예산 확보 및 남북교류기금 사용 승인 안건에 대해서는 정족수 미달로 유회됐다. 다만 2004년 사업보고 평가 및 결산 승인건, 2005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건, 2월 총력투쟁 계획(안)은 가결됐다. 
 이수호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난해 노동자들을 비정규로 몰아가는 노동개악법 저지 총파업 투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평가하고 “2005년에는 사회적 양극화와 전임자 임금문제, 신노사관계로드맵 공세 등 민주노총이 풀어가야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는 “빈곤층이 400만명이며 일을 해도 벗어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며 “2005년 민주노동당은 비정규노동자의 정규직화와 빈부격차해소에 매진할 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격려사에 나선 민중연대 오종렬 대표는 “노동해방의 대의에 맞춰 사소한 견해차이는 좁히고 대동단결해 나가자”고 역설했다.
 기념식 후 본대회가 시작하자마자 보건의료노동조합 서울대지부장 징계 및 지부운영규정 승인 권고건과 IT연맹 승인취소 및 가맹 불승인건이 긴급제안돼 한동안 격론을 벌이기도 했으나 안건상정을 묻는 찬반 투표결과 두 안건 모두 상정돼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2006년까지의 주요사업 방침을 밝히고 빈부격차해소와 사회공공성 강화, 자주 평화 통일 실현, 계급적 단결과 대표성 강화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에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 사회공공성을 쟁취하고 비정규 차별 철폐를 위해 총파업 투쟁과 비정규권리보장입법을 쟁취키로 했다. 또 노사관계 로드맵 저지, 직권중재 철폐, 손배가압류 철폐, 산별교섭제도와 산별협약 제도화 등 노사관계의 민주적 재편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와 자주통일 투쟁 및 시장개방 저지를 위해 우리민족회의 성사와 대중적인 노동자 통일 운동 전개, FTA·DDA 저지 등 시장개방 저지 투쟁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편, 전남지방본부 임종대위원장이 민주노총 모범 조합원 상을 수상했으며 KTF노동조합이 모범조직상을 수상했다.

�





제 444호


2005년 1월 24일





개혁과 희망 그리고 안정





당당한 노동조합





발행,편집인: KT노동조합 TEL:031-727-4820~4855 FAX:02-750-5404 www.kttu.or.kr





사측의 대의원 장악음모 적극 차단하라!


전국지방본부위원장회의 통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적극 대응논의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2월 총력투쟁 등 3개 안건 승인


사회적 교섭건, 고용보험과 국가예산 확보


및 남북교류기금 사용 승인건은 유회




















